
[보도자료] 쿠팡,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대한민국 벤처기업 특별
기획전’ 오픈�“우수 벤처기업 판로 확대 나선다”
2025. 4. 18.

전경수 쿠팡 전무(왼쪽부터 세번째),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오른쪽부터 첫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대한민국
벤처기업 특별기획전 오픈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 04. 18. 서울 – 쿠팡이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상생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벤처기업
특별기획전’을 연다.

이번 기획전은 지난해 11월 6일 열린 ‘플랫폼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장관-플랫폼사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
다.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대표는 쿠팡의 상생 방안을 공유하며, 중소∙벤처기업 전용관 개설을 통한 판로 지원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벤처기업 특별기획전’은 쿠팡에 입점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실질적인 판매 촉진을
위한 기획전이다. 기획전은 쿠팡 내 상생 플랫폼인 ‘착한상점’ 내에 별도 페이지로 운영되며, 오늘(18일)부터 상설 운영된다.

기획전에는 약 30개 벤처기업이 참여해 약 400개 상품을 선보인다. 참여 기업은 벤처기업협회 회원사 중 쿠팡 입점 기업으로 구
성됐으며, 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사를 모집해 매월 상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쿠팡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협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대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기획전 오픈을 기념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벤처기업 특별기획전 오픈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쿠팡 전경수 전무,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 닥터더케어 강인철 대표, 지엘플러스 김완재 대표 등이 참석해 상
생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벤처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약속했다.

전경수 쿠팡 전무는 “쿠팡은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
하겠다”며 “앞으로도 쿠팡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
무총장은 “기획전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 제품이 더 많은 소비자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회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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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상점은 쿠팡이 중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한 상설 기획관으로, 2022년 론칭 이후 입점 기업의 누적 매출이 3
조원을 돌파하는 등 대표적인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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